
42 Vol. 50_No.1  January  2014 43Vol. 50_No.1  January  2014

개에게도 침을 놓나요?

지난 주 침치료를 받은 개는 중키의 테리어 혼합종이다. 나

이가 13살(사람나이로는 75세)인 이 개는 흉추와 요추 사이

에 있는디스크 탈출로 인해 뒷다리 마비증세가 있었고 나의 

침치료를 받기전엔 몇주간 전혀 걷지를 못했다.

다른 병원에서 디스크 수술을 권유 받았는데, 노인인 백인 

주인은 “개의 나이가 많아 수술의 부작용이 걱정스럽고 또 수

술비가비싸 수술을 해줄 수 없다”면서 대신 침치료를 원했다.

1차 침치료를 마치고 병원문을 나설 때에도 증세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고 주인이 개를 안고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런데 

3일 후 2차 침치료를 받고자 병원문을 들어설 때 그 개는 뒤

뚱거리며 걸어서 들어 오는 것이었다.

병원에 들어서자 개 주인은 나를 치켜 세워주며 그동안의 

경위를 자세히 얘기해 주었다. 1차 침치료를 받는 날부터 복

용시켜 왔던진통제와 항염제를 일체 중단했는데도 다음날 아

침에 개가 일어나더니 스스로 집밖으로 걸어 나가 대소변을 

보더라는 것이었다.

주인의 흥분과는 다르게, 솔직히 필자의 속 마음은 덤덤했

다. 증세가 비슷한 적잖은 디스크 환자 개를 침으로 치료했지

만 일부만성공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침은 확실한 치료술

이 아님을 경험으로 알고 있던 차였다.

지금까지의 나의 경험으로 미루어 보아, 침으로 성공한 확

률이 수술없이 약(한약이 아님)으로 치료가 된 확률과 거의 

비슷하든지아니면 조금 모잘랐다. 이 디스크 환자 개의 경우 

약복용을 중단하고 침치료를 받은 다음날 금방 효과가 있었

다고 하지만, 복용시켰던 약이 치료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고 말할 수 없다.

한국에서는 한의학, 중국에서는 중의학이라고 하는 동의학

은 현대의학을 공부한 대부분 의사들의 입장에서 보면 극히 

회의적이고원시적인 치료법으로 여기고 있다. 왜냐면 의학은 

과학을 바탕으로 설정한 자료와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한의

학은 전혀 그렇지않다는 생각 때문이다. 그러기에 한의사들도 

‘신비의 침술’이라면서 한의학의 약점을 포장해야만 했다.

한국이나 중국의 선인들은 생산가치가 없는 개나 고양이를 

천시하였다. 그들은 한의학으로 사람을 수천년 치료하였지만 

개나 고양이를치료해 줄 생각을 갖지 못했다. 다만 생산가치

가 있는 소나 말이 병들면, 한의학의 이론적 배경없이 자침하

는 비공인 수의한의사, 일컬어 ‘소침쟁이’는 있었다.

근세기 들어 현대수의학을 공부한 미국과 유럽의 수의사들

이 인체 침구학을 공부한 후 동물에 침구학을 응용하기 시작했

다. 필자도 ‘국제공인 수의침구 전문의’로 타 수의사로 부터 

동물환자를 위탁받아 침으로 치료하곤 했다. 부친은 수의사이

고 한의사이셨기에나는 어릴 때부터 한의학 속에서 자랐다. 지

난 20여년간 병원에서 한의로 동물을 치료해본 경험을 배경으

로 ‘수의침구학’와 ‘수의한방료법’이란 책을 저술했다.

몇년 전 한국에서 수의사들과 수의과대학 학생들에게 ‘수

의한의학’을 특강한 적이 여러차례 있었다. 당시 강의실에

서 어떤 수의대교수는 ‘한방의 종주국인 한반도에서 처음으

로 공인자격증을 갖춘 수의한의사’라고 나를 소개했다. 들은 

칭송(?)만큼 나도한의학을 탁월한 의학이라며 침이 마르도록 

강조해야 ‘공인 한인 수의한의사 1호’로써 자긍심도 있을텐

데, 꿀먹은 벙어리인양 나는그러지 못했다. 한의학의 효능을 

아직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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